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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를 통해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적극

적인 지지 의사와 기여 필요성을 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기금의 취지를 존중하고 응당한 규모

의 기부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공식

적으로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적극

적인 지지 의사와 대한민국의 기여 필요성을 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식적인

출연 의사를 표명하고 응당한 규모의 기부금으로 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부금으로 ‘손실

과 피해’ 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정당 간 시급히 소

통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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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지난 11월 30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공식 발표되었음.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은 세계은행을 통해 시

범운영될 예정임.

이번 발표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금 계획을 발표하였고,

독일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1억 달러(USD), 영국은 5,000만

달러, 미국은 1,750만 달러, 일본은 1,000만 달러 등 지원 계획을 밝

힘.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해당 기금의 공식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정

부의 출연 의사 및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

음.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2022’ 보고서와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의 발표 등에 따르면 한국

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에서 전세계 10위권 이내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적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전세계 20

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경제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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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구(OECD)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매우 중대한 문

제로 인식하는 시민의 비율 면에서 대한민국은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

사와 한국의 기금 기여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우리 정부가 응당한 수

준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